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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환경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진로 및 취업교육 설계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대, 4년제 대학의 취업준비생 355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별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IPA분석을 활용
하여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모두 중요도와 현재 수준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PA분석 결과,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영역은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능력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과잉상태로 인식되는 영역은 자원관리능력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별 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전문대 취업준비생은 문제해결능력을,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job applicants on core 
competency in the recruitment environment based on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NCS), and also to 
obtai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eeking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education plans. A survey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on 355 job applicants of vocational colleges and four-year universities. 
Through these applica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and level of importance dependent
on areas of core competency was analyzed. In addition, IPA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confirm
the educational necessity in this area.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level and level of importance in all 10 areas. IPA analysis confirmed that educational needs are 
prioriti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hich should be strengthened in both groups were
interpersonal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numerical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evelopment ability. The area recognized as being in 'a state of excess' was resource management
ability. As a result of checking the necessity levels of the two groups, it was found that job applicants
of vocational colleges had to strengthe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the applicants of four-year 
universities had to intensify their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inform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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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대학은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교육대학, 산
업대학, 전문대학 등) 진학률은 2009년 77.8%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68.9%로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34.7% 증가하였다. 이는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의 대학진학률 감소와 취업률 증가로 
인해 전체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감소 및 취업률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2]. 학령인구의 감
소로 입학자원이 줄어들면서 선제적 조치로 대학구조개
혁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은 중요
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진학
과 동시에 학점, 토익, 공모전, 각종 대외활동, 해외경험, 
인턴십 등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그 중 일부는 대학 졸
업 이후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을 미루기도 하며[3],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기도 한다. 취업준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
기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해 18.3개월, 5,959
만원에 육박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볼 때[4], 
더 이상 대학생의 스펙이 개인의 능력을 온전히 증명하
는 신호기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5]. 대졸자의 스펙은 
점점 상향평준화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으로 이행 자체가 
어렵거나,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대학에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 직
무 미스매치가 있음을 보여준다[6-7].

이러한 환경에서 과열된 스펙 쌓기 열풍이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 tency Standards, 이하 NCS)이다[8]. 

정부는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NCS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NCS
의 개발 및 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
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뜻한다. NCS의 등장
으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의 성취 여부 역시 
표준화된 준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
공기관, 기업, 교육훈련기관,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의 시
행, 신직업자격의 설계와 적용 등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
로 활용되고 있다[9-10]. 

NCS 기반 채용이란 채용이 필요한 직무를 NCS 기반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의 세부 내용, 직
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을 말한다[11]. 직업인이 마땅
히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인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이 채
용의 전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으로 하여금 목표지향적인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
도록 돕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NCS 기반 채용은 학벌,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적합
한 인재(right person)’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민간기업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NCS 기반 채용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인식 조사에 따
르면 준비 시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직무경험 쌓기’
가 가장 많고(44.5%), ‘직업기초능력 면접 준비’는 3.3%, 
‘직무수행능력 면접 준비’는 3.9%로 면접 준비에 힘을 쏟
는 구직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나타났다.  NCS 기반 
채용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41.4%)이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기여할 
것(38.8%)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 기반 채용 준비가 
취업 후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42.6%)이라고 
나타났다[13].

NCS는 산업계의 주요 업무를 총 948개 세부직무로 
분류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등에서 교과서를 대체하는 학
습모듈과 직무기술서, 직무역량 진단 도구, 훈련기준 등
의 활용패키지 개발을 완료하였다[14-15].  NCS는 준비
기, 도입기를 거쳐 현재는 정착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
육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서 NCS를 적용한 성공 사례나 
교육성과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NCS 관련 연구는 직무능력 관련 연
구가 63.3%, 직업기초능력 관련 연구가 11.7% 정도이
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비롯하여[16-17]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의 인
식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간 연구된 직업기초능력
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전문대는 ‘문제해결능
력’[18], 4년제는 ‘자기개발능력’을 최우선 개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9-21].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연구에
서 더 나아가, 전문대와 4년제 취업준비생의 인식을 동시
에 분석하여 비교하는 점, 취업전선에 놓인 취업준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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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에는 교육기관에서의 NCS 활용에 따른 교육성과, 기업
에서 NCS 활용에 대한 역량 성과 등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한 사례연구나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적 연구들도 필요하다[22]. 

NCS에서 말하는 능력은 일을 할 수 있는 온스펙
(on-spec)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된다. 직업기초능력(basic vocational skills, core 
competency)이란,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
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10개 역량(competency) 34개 하
위영역(sub-fa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생 또는 졸업생들
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으로 자기개발능력, 의사소
통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23-24], 전
문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개
편되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입증되었다[25]. 직무수행능
력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특정 전공능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현재 보유역량수준과 직장에
서의 요구하는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때 취업지
원활동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보고, 직업으로의 이행에 공통적으로 요
구되면서 기 정립된 직업기초능력 10개 역량 34개 하위
영역을 활용하여 취업준비생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에, 
NCS 기반 채용 환경에 직면한 취업준비생을 고등교육법 
상 ‘학술의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데 집
중하는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과 고등교육법 상 ‘전문 직
업인 양성’ 이라는 목표로 실용적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전문대 2·3학년 취업 준비생으로 구분[26]하여, 입직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기초능력과(중요도 수준) 현재 
본인이 인식한 역량 수준(역량 수준)에 대해 IPA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직업기초능력 도출 및 우선순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취업지원 및 교육
과정편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NCS 기반 채용
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준비생의 인식수준과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환경에서 취업준비생이 직업기초능력별 중요도와 자신의 
역량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환경에서 대
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10개 능력별 중요도와 자
신이 인지하는 역량수준(competency level)은 어떠한
가?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환경에 대한 
전문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영역별 교육요구도는 어떠
한가?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채용환경에 대한 취업준비

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400명의 학생들을 편의표
집 하였으며, 2016년 10월 15일~2016년 12월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 중에 359부를 회수하
였고 불성실한 응답 결과로 판단되는 설문지 총 4부를 
제외하고 35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문
대 141명, 4년제 214명으로 구성되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NCS 채용에 직면한 취업 대상 
학년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Division Vocational 4year Total

Sex
Male 16(11.3) 174(88.7) 190(53.5)

Female 125(81.3) 40(18.7) 165(46.5)

Major

Liberal Arts 103(29.01) 0(0.00) 103(29.01)
Social 

Sciences 27(7.61) 0(0.00) 27(7.61)

Natural
Science 0(0.00%) 5(1.41) 5(1.41)

Engineering 5(1.41) 209(58.87) 214(60.28)
Arts and 
physical 3(0.85) 0(0.00) 3(0.85)

Medicine 3(0.85) 0(0.00) 3(0.85)

Grade
Sophomore 89(25.07) 0(0.00) 89(25.07)

Junior 52(14.65) 34(9.58) 86(24.23)
Senior 0(0.00) 180(50.70) 180(50.70)

Work
experience

Part time 125(35.21) 92(25.92) 217(61.13)
Internship 3(0.85) 72(20.28) 75(21.13)

Other 13(3.66) 49(13.80) 62(17.46)
Participatio
n in NCS 

curriculum

Yes 124(34.93) 24(6.76) 148(41.69)

No 141(39.72) 190(53.52) 331(93.24)
Total 141(39.7) 214(60.3) 355(100.0)

Table 1. Basic Information for subjects (Number, %)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NCS 도입에 대한 상업교사들의 인식조사

에 사용된 도구들을 NCS 채용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
여 활용하였다[27]. 또 NCS에 명시된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소를 각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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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5명과, HRD 박
사학위 소지자 3명, 산업인력공단 및 NCS기관의 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쳤다. 중요도에 24개 항목의 Cronbach’s 
값은 .848이며 역량수준에 대한 Cronbach’s 값은 
.854이었다. 문항 구성은 최종 10개 영역 34개 항목(5점 
척도)의 42문항과 9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Division Contents Items

Ⅰ. Basic
information

Sex, age, military service status, school type, 
grade, school location, major, work 
experience, NCS course

9

Ⅱ. 
Basic job 

competency
(importance,

current 
competency 

level)

A.
Communication 

ability

A1. Document 
Comprehension

5
A2. Document writing
A3. Listening
A4 Language
A5. Basic foreign language

B. 
Mathematical

ability

B1. Basic calculation

4
B2. Basic statistical

B3. Chart analysis
B4. Charting

C. 
Problem –solving 

ability

C1. Thinking
2C2. Problem-solving

D. 
Self-developmen

t ability

D1. Self-awareness

3D2. Self-management
D3. Career development

E.
Resource 

management 
ability

E1. Time resource

4
E2. Budget

E3. Material resource
E4. Human resource

F.
Interpersonal 

skills
ability

F1. Teamwork

5
F2. Leadership
F3. Conflict management
F4. Negotiation
F5. Customer service

G.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G1. Computer literacy
2

G2. Information processing

H.
Technical

ability

H1. Understanding 
technology

3H2. Selecting technology
H3. Applying technology

I.
Ability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I1. International sense

3

I2.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ystem

I3. Understanding of 
management

I4. Understanding of work 

J.
Work ethics

J1. Work ethics
2

J2. Community ethics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naires of importance
and competency level for core competencies

2.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전문대,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이 생각하는 직업기
초역량별 중요도와 역량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10개 역량 
34개 하위요소별 대응표본 t-검증(paired-t)을 실시하였
다. 또한 우선적으로 향상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중
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IPA분석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28] 경영학, 교
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왔다[29-30].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이 직업기초능력의 각 요소
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스스로 직업기초능
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값을 도출하고
자 하였으며,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
서 IPA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행도’의 개념을 
취업준비생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역량수준’의 
개념으로 용어를 치환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별 중요도를 
먼저 측정하고 동일한 항목의 현재 본인의 역량수준을 
측정하여 중요도 인식수준과 역량수준의 차이를 비교·분
석하였다. 

도출된 각 항목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값은 중앙값을 
이용하여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4사분면 매트릭스에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분석하였다. 
중요도-역량수준 분석 매트릭스의 형태는 Fig. 1과 같다. 

Fig. 1. Martilla &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reconstruction

중요도와 역량수준이 모두 높은 유지 역영은 계속해서 
유지만 해도 좋은 요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집중영
역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역량수준이 낮아 향
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소이다. 저순위 영
역은 중요도와 역량수준이 모두 낮아 개선의 노력이 그
다지 요구되지 않은 요소들이 위치하게 되며, 중요도에 
비해 역량수준이 높은 과잉영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과도하게 노력하고 있어 그 노력을 다른 요인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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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권장되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8, 재인
용]. 본 연구에서는 IPA 매트릭스를 활용해 NCS 기반 채
용에서 취업준비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
역량수준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gap)를 교육으
로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4 연구결과
2.4.1 취업준비생이 인식한 직업기초능력 중요도-역

량수준 결과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와 역량수준은 평균과 표준편

차, 그리고 세부역량별 중요도와 역량수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업기
초능력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07(M=5.0, 
m=2.53), 표준편차는 .448로 나타났다.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평균 4.07 (M=5.0 m=2.68), 표준편차
는 .542로 나타났다. 이 결과 취업준비생의 역량인식은 
중요도에 비해 실제 인식하는 역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Importance Competency level

Mean 4.17 4.07

Max 5.00 5.00

Min 2.53 2.68

SD .448 .542

Table 3. The level of importance of core competencies
recognized by job applicants

2.4.2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차이 
분석 

각 영역별 역량중요도와 역량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자원관리능력을 제외한 9개 영역에서 취업준비생은 
각 영역의 중요도를 현재 자신의 역량수준보다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자원관리능력은 중요도와 현재 역량수준
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
생이 자신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역량수준은 비교적 낮
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직업기초
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취업 
및 진로교육요구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
기초능력의 10개 영역 중 직업윤리의 중요성과 역량 수

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Competencies Importance Competency 
level

Importance-
Competency 

N SD N SD t-value
A. Communication 4.37 0.53 3.59 0.64 20.848*
B. Mathematical ability 4.31 0.67 3.59 0.77 4.279*
C. Problem-solving 4.31 0.67 3.71 0.70 9.315*
D. Self-development 4.32 0.66 3.72 0.74 14.032*
E. Resource management 4.10 0.71 4.10 0.71 11.574*
F. Interpersonal skills 4.33 0.64 3.43 1.10 14.496*
G. Information 

management 4.24 0.69 3.71 0.70 12.126*

H. Technical ability 4.13 0.71 3.72 0.79 12.937*
I. Understanding 

organization 4.18 0.66 3.47 0.68 16.830*

J. Work ethics 4.49 0.69 4.15 0.76 9.355*
*p<.05

Table 4.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competency level of 10 core competencies 

2.4.3 직업기초능력 세부역량별 중요도-역량수준 차
이검증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의 34개 세부역량별 중요도
와 수행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34
개 영역 중 수리능력(B)에서 도표작성능력을 제외한 33
개 문항에서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의 세부역량 중 중요도와 수행도 간에 점수 차이
가 큰 상위 5개 역량은 의사표현능력(t=13.492, p<.05), 
기초외국어능력(t=14.519, p<.05), 문서작성능력(t=15.386, 
p<.05), 국제감각(t=14.944, p<.05), 문제처리능력 
(t=16.129, p<.05) 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의 중요도와 
역량수준 간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5개의 역량은 도표분
석능력(t=7.394, p<.05), 도표작성능력(t=0.232, P<.05), 
직업윤리(t=8.419, p<.05), 기초통계능력(t=2.528,p<.05), 
기초연산능력(t=-1.613, p<.05)으로 나타났다. 

2.4.4 취업준비생의 직업기초능력 중요도-역량수준 
IPA 분석 

가. 영역별 직업기초능력 중요도와 역량수준 분석 
10개 영역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간에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활용해 IPA매트릭스에 
각각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 Fig. 2와 같다.IPA 매트릭스
에 따르면 중요도와 역량수준 모두 높은 영역인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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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Importance Competency 
level

Importance
-

Competenc
y 

N SD N SD t-value
A1. Document 

Comprehension 4.38 .637 3.80 .743 13.492*

A2. Document writing 4.37 .707 3.57 .869 15.386*
A3. Listening 4.54 .669 3.88 .801 13.953*
A4. Language 4.55 .646 3.61 .855 7.064*
A5. Basic foreign 

language 4.02 .876 3.10 1.026 14.519*

B1. Basic calculation 3.97 .955 4.07 .927 -1.613*
B2. Basic statistic 3.84 .836 3.71 .901 2.528*
B3. Chart analysis 4.13 .792 3.78 .882 7.394*
B4. Charting 3.99 .854 3.65 .890 .232
C1. Thinking 4.28 .779 3.65 .861 4.779*
C2. Problem-solving 4.35 .712 3.61 .821 16.129*
D1. Self-awareness 4.20 .847 3.74 .793 9.589*
D2. Self-management 4.39 .711 3.72 .852 17.412*
D3. Career development 4.37 .750 3.71 .901 12.813*
E1. Time resource 4.23 .742 3.61 1.801 9.293*
E2. Budget 4.09 .807 3.41 .883 11.910*
E3. Material resource 4.01 .849 3.30 .899 12.074*
E4. Human resource 4.08 .849 3.42 2.843 12.931*
F1. Teamwork 4.35 .625 3.90 .834 9.293*
F2. Leadership 4.24 .797 3.59 .899 11.910*
F3. Conflict 

management 4.43 .738 3.79 .898 12.074*

F4. Negotiation 4.39 .770 3.64 .911 12.931*
F5. Customer service 4.27 .810 3.65 .861 12.404*
G1. Computer literacy 4.24 .776 3.72 2.280 9.328*
G2. Information 

processing 4.23 .742 3.65 .845 11.947*

H1. Understanding 
technology 4.06 .821 3.63 0.835 8.664*

H2. Selecting technology 4.05 .839 3.54 0.861 10.542*
H3. Applying technology 4.28 .779 3.72 2.28 4.586*
I1. International sense 4.04 .838 3.25 .831 14.944*
I2.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ystem

4.23 .800 3.56 .816 13.533*

I3. Understanding of 
management 4.06 .874 3.39 .838 12.696*

I4. Understanding of 
work 4.37 .769 3.68 .857 13.659*

J1. Work ethics 4.49 .745 4.13 .829 8.419*
J2. Community ethics 4.50 .730 4.17 .801 8.275*
*p<.05

Table 5.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competency
level for 34 sub factors of 10 core competencies

역에는 직업윤리가 속하는 반면, 중요도가 높지만 역량수
준이 낮아 집중해야 할 영역에는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
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준비생이 인식하는 중요도는 
낮지만 현재 수준이 높다고 인식되는 과잉영역에는 자원
관리능력이 해당되었고, 중요도와 역량수준이 모두 낮은 
저순위 영역에는 기술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이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Fig. 2. Educational needs of 10 core competencies 
for job applicants

Division All(Vocational, 4-year) Items

Quadrant 4 
(Concentrate Here)

Self-development, 
Problem-solving, 

Mathematical, Communicaion, 
Interpersonal skills

5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Work ethics 1

Quadrant 2
(Possible Overkill) Resource management 1

Quadrant 3
(Low Priority)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Understanding organization
3

Table 6. Educational needs of 10 core competencies
for job applicants by IPA analyis

나. 세부역량별 직업기초능력 역량 중요도와 역량수준 분석 
직업기초능력 34개 세부역량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이용하여 
IPA 매트릭스에 각 역량의 위치를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중요도가 높으나 역량수준이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인 집중영역에는 A2.문석작성능력 F2.리
더십능력 I2.조직제체이해능력의 3개 역량이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Fig. 3. Educational needs of sub-factors for job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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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ll(Vocational, 4-year) Items

Quadrant 4 
(Concentrate 

Here)

 A2.Document writing, F2.Leadership
 I2.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ystem 3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A1.Document Comprehension,   
 A3.Listening, A4.Language, C1.Thinking,
 C2.Problem-solving, D1.Self-awareness,
 D2.Self-management, D3.Career 
 development, E1.Time resource, 
 F1.Teamwork, F3.Conflict management, 
 F4.Negotiation, F5.Customer service, 
 G1.Computer literacy, G2.Information 
 processing, H3.Applying technology, 
 I4.Understanding of work, J1.Work ethics, 
 J2.Community ethics

19

Quadrant 2
(Possible 
Overkill)

 B1.Basic calculation, B2.Basic statistic,
 B3.Chart analysis, B4.Charting,
 H1.Understanding technology

5

Quadrant 3
(Low Priority)

 A5.Basic foreign language, E2.Budget,
 E3.Material resource, 
 E4.Human resource, H2.Selecting 
 technology, I1.International sense, 
 I3.Understanding of management

7

Table 7. Educational needs of sub factors of core 
competencies for job applicants by IPA 
analysis

2.4.5 전문대, 4년제 취업준비생의 직업기초능력 중요
도-역량수준 차이 분석

가. 직업기초역량 차이 분석 
한편, 전문대학의 학생과 4년제 대학의 학생의 NCS 

채용환경에서 학생들이 인지하는 역량의 중요도와 실제 
본인의 역량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대학의 경력개발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에서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 10개 영역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간 차
이를 보이는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이용하여 
IPA 매트릭스에 각 역량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 Fig. 4, 
Fig. 5와 같다.

Fig. 4. Educational needs of core competencies for 
Vocational college students

Fig. 5. Educational needs of core competencies for 
university students   

Division Vocational college 4-year university

Quadrant 4 
(Concentrate 

Here)
C. Problem-solving

A. Communication
F. Interpersonal skills, 
G. Information 
management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J. Work ethics J. Work ethics

C. Problem-solving

Quadrant 2
(Possible Overkill) - -

Quadrant 3
(Low Priority)

A. Communication
E. Resource 
management
F. Interpersonal skills
G. Information 
management
H. Technical ability
I. Understanding 
organization

B. Mathematical ability
D. Self-development
E. Resource 
management
H. Technical ability
I. Understanding 
organization

Table 8. Educational needs of core competencies for
colleges and university students by IPA 
analysis

나. 세부역량별 차이 분석
세부역량별 하위역량에 따른 IPA분석 결과는 Fig. 6, 

Fig. 7, Table 9와 같다. 중요도와 역량수준 모두 높은 
영역인 유지영역에는 전문대 취업준비생은 J. 직업윤리능
력이, 4년제 학생은 J. 직업윤리, C. 문제해결능력으로 나
타났다. 중요도가 높지만 역량수준이 낮은 집중영역에는 
전문대 취업준비생은 C. 문제해결능력이었으며 4년제 취
업준비생은 A. 의사소통능력, F.대인관계능력, G. 정보능
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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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ducational needs of sub factors of core 
competencies for Vocational college 
students  

전문대 취업준비생들의 우선 개선영역인 집중영역에
는 A5.기초외국어능력, C2.문제처리능력, F2.리더십능
력, F4.협상능력, G2.정보처리능력, I1.국제감각, I2.조직
체제이해능력, I3.경영이해능력, I4.업무이해능력으로 나
타났으나, 4년제 취업준비생들의 집중 영역으로 나타나
지는 않았다. 반면 4년제에서는 B1.기초연산능력, B2.기
초통계능력, B3.도표분석능력, B4.도표작성능력, E3.물
적자원관리능력, H2.기술선택능력이 과잉영역으로 나타
났다.

Fig. 7. Educational needs of sub factors of core
competencies for 4-year university students

Division Sub factors of core competencies Items

Quadrant 4 
(Concentrat

e Here)

Vocati
onal

A5.Basic foreign language, 
C2.Problem-solving, F2.Leadership, 
F4.Negotiation, G2.Information 
processing, I1. International sense,
I2.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ystem, I3.Understanding of 
management, I4.Understanding of 
work

9

4-year - 0

Quadrant 1 
(Keep Up 

Good 
Work)

Vocati
onal

A1.Document Comprehension, 
A2.Document writing, A3.Listening, 
A4.Language, B1.Basic calculation, 
D1.Self-awareness, D2.Self-
management, D3.Career 
development, F1.Teamwork, 
F3.Conflict management, 
F5.Customer service, G1.Computer 
literacy, 
H3.Applying technology, J1.Work 
ethics, J2.Community ethics

15

4-year

A1.Document Comprehension,  
A2.Document writing, 
A3.Listening, A4.Language, 
C1.Thinking, C2.Problem-solving, 
D1.Self-awareness, D2.Self-
management, D3.Career 
development, E1.Time resource,
E2.Budget, F1.Teamwork, 
F2.Leadership, F3.Conflict 
management, F4.Negotiation,
F5.Customer service, 
G1.Computer literacy, 
G2.Information processing, 
H1.Understanding technology, 
H3.Applying technology, 
I2.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system, I4.Understanding of work, 
J1.Work ethics, J2.Community ethics

24

Quadrant 2
(Possible 
Overkill)

Vocati
onal - 0

4-year

B1.Basic calculation, B2.Basic 
statistic, B3.Chart analysis,
B4.Charting, E3.Material resource,  
H2.Selecting technology

6

Quadrant 3
(Low 

Priority)

Vocati
onal

B2.Basic statistic, B3.Chart analysis,
B4.Charting, E1.Time resource, 
E2.Budget. E3.Material resource, 
E4.Human resource, 
H1.Understanding technology, 
H2.Selecting technology

9

4-year

A5.Basic foreign language,
E4.Human resource, I1.International 
sense, I3.Understanding of 
management

4

Table 9. Educational needs of sub factors of core 
competenci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by IPA analysis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CS 채용 환경에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
학 취업준비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중요도-현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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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진로 및 취업교육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역량별 중요도와 실제 역
량수준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취업준비생의 직업기초능
력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현재 자신의 역량수준을 더욱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대
학생들이 중요도에 비해 학교 교육을 통해 개발된 자신
의 역량수준이 낮다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
한다[31].

둘째, 직업기초능력 10개 역량별 중요도와 역량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유의수준 
.05에서 실시한 결과, 10개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은 직업기초
능력 10개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실제 본인의 
역량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의 각 세부역량별 중요
도와 역량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역량은 의사표현능력, 기초외
국어능력, 문서작성능력, 국제감각, 문제처리능력으로 나
타났다. 이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교육의 우선순위를 구성
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가
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역량은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
력, 직업윤리, 기초통계능력, 기초연산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IPA 분석을 활용하여 각 직업기초능력 역량과 
세부역량별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요도가 
높으나 역량수준이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영
역인 ‘집중영역’에는 A2.문석작성능력 F2.리더십능력 I2.
조직제체이해능력의 3개의 역량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가지 역량은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의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 취업준비생은 문제해결능
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반면,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
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산업체, 대학교수, 대학생
이 공통적으로 교육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선행연
구와 맥을 같이한다[32-33].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

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킬 것을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모두 공통적으로 직업기초
능력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자신의 역량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중요도와 자신 수준의 차이(gap)를 최
소화하도록 취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
준의 차이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소통역량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
기에[34] 역량 향상에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이 역량 향상으
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35], 각 대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경로와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지속적인 관
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준비생은 각자의 경험과 목표에 따라 
중요도, 현재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전문대와 4년제 취업준비생들의 집중 
및 유지영역, 개선영역,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과잉영역 등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대 취업준비생이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역량은 기초
외국어능력, 문제처리능력, 리더십능력, 협상능력, 정보
처리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으로 9가지 세부역량이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은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
력, 물적자원관리능력, 기술선택능력이 과잉영역으로 나
타나 6가지 교육내용은 상대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간 축소가 필요한 교육내용 대신 유지·강화해야 
하는 역량을 개인별 역량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선정하고, 
희망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NCS기반 채용 환경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인식을 살펴보고 IPA 분석을 통해 역
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되는 연
구에서는 이러한 취업준비생의 인식과 역량수준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교육 제도의 현실과 정책적 한계,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교수자와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규명하여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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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의 
교육 배경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여 교육과
정 및 환경에 따른 중요도 인식과 역량수준 차이를 살펴
보았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동의 공급자인 기업 현장
에서 요구하는 역량별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등을 살펴
본다면 더욱 실용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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